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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성비위 퇴교처분 교육생, 줄줄이 재입교

-23년 3월 ‘동급생 집단 괴롭힘 가해자’ 중앙경찰학교 재입교해 교육중-

성비위 퇴교처분 교육생 졸업까지 마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지난해 3월 ‘동

급생 집단 괴롭힘’ 문제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직권퇴교’ 조치된 교육생 4명이 행정소송

을 통해 처분취소 되어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년간 교칙에 따라 내부운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권퇴교’ 처분된 인원은 총 28

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4건이고 중앙경찰학교의 승소는 3건, 패소는 8건에 달한다.

  

  ’22년 퇴교조치된 2명의 ‘성희롱 사유’를 살펴보면 교내에서 성기와 관련한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성적발언을 하였고, ’23년 3월 동급생의 집단 괴롭힘 문제로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고싶다.’는 게시글을 남겨 학교 측 조사결과 ‘성

적 언동 등’의 사유로 4명의 교육생이 직권퇴교 조치되었다. 그런데 이들 6명은 행정소

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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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월에는 교내에서 다른 교육생에게 유사성행위 장면을 묘사하여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 1명이 직권퇴교 결정되었으나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월에 경찰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직권퇴교 행정소송 패소 사례>
자료 : 중앙경찰학교

연도 직권퇴교 사유 인원 결과
2022 22.5.24 성희롱 사유 2명 재입교,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중

2023
23.3.16 성적언동 등 사유 4명 재입교,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중

23.5.9 성희롱 사유 1명 집행정지 신청, 23.8.18 졸업

  채 의원은 ‘성희롱 등의 문제로 교칙에 따라 직권퇴교 조치가 된 교육생이 줄줄이 

재입교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관, 올바른 인성과 업무역량을 겸비한 경찰관 양성

을 목표로 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엄중한 판단과 결정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뒤집히는 이

유를 점검하고 학교의 지나친 조치는 아니었는지, 안일한 재판대응은 없었는지, 교칙과 

절차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